
SK, 최대 경영화두는 “생존”
임직원 설문조사에서 30%가 선택 … 신 성장동력이 2위

SK그룹 구성원들은 2009년 최대 경영화두로 <생존>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12월8일 발간된 SK그룹 사보 12월호에 따르면, 임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

29.6%는 생존, 서바이벌 플랜을 최대의 경영화두로 꼽았다.

이와 함께 신 성장동력(16.7%), 스피드, 유연성, 실행력(15.8%), 파부침주(破釜沈舟)(12.8%), 기술혁신(5.4%),

녹색성장(5.2%), 한마음 한뜻(4.9%)을 7대 경영화두로 선택했다.

SK는 2009년 대마불사(大馬不死)는 없다는 화두와 함께 시작했다.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기업까지 하루

아침에 문을 닫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생존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.

SK는 남보다 빨리 생존 여건을 확보하고자 관계사마다 서바이벌 플랜 수립에 나섰고, 최악의 시나리오를

통해 생존의 단초를 찾았다.

신 성장동력 도출은 에너지와 정보통신 양대 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SK가 지속적으로 풀어가

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.

최태원 그룹회장은 11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(CEO) 세미나에서 “기술 중심의 성장전략 등 새

로운 변화가 필요하다”며 각 계열사의 연구개발(R&D) 역량을 모아 중국사업을 재편토록 주문하는 등 글로벌

화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.

또 SK는 기술 중심의 혁신전략을 짜고자 R&D 분야에 2012년까지 5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, 저탄소

녹색성장 분야의 선두기업이 된다는 목표 아래 미래 청정에너지 개발 등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기도 했

다.

이번 설문조사는 <2009년 우리를 뜨겁게 달군 핫이슈>라는 주제로 11월 26-30일 SK 임직원 406명을 대상

으로 이루어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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